(05:5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재즈피아니스트 송영주입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저희 재즈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6:06)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분들이랑 연주한 지 벌써 10여 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의 베이시스트
베이스의 황호규씨입니다
드럼의 임주찬씨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주자들입니다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첫 곡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뭔가 치열함이 느껴지셨나요?
제가 뉴욕에서 유학 시절에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이런 곡이 나왔습니다
유학 시절 치열하게 그곳에서 살아내야만 했던 그 느낌을 담아서
쓴 ‘Tale Of A City’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한국에 돌아와서 또 뮤지션으로서 살아내는 동안
외롭고 고독한 순간들도 있었고
하지만 행복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담은 ‘Dancing Alone’과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Song In My Heart’라는 곡입니다
재즈 뮤지션들에게는 히트곡이 없는데요
저에게 있어선 나름 히트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1)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저희는 연주에 빠져있었는데요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이니데스크코리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Broken Memories’라는 곡으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3:09) 연주자들 소개하겠습니다
베이스의 황호규씨입니다
드럼의 임주찬

(23:42) 저희는 송영주 트리오였습니다	

(24:42) 감사합니다


